
화학섬유, 원사에서 Chip·필름으로
SK·동국·KP는 Bottle Chip 증설 … 새한은 산업용 필터 투자확대

화섬기업들이 Polyester, 나일론 등 원사 부문의 침체가 이어지자 수익성 높은 분야로 활발하게 사업 포트폴

리오를 재조정하고 있다.

SK케미칼, 동국무역, KP케미칼은 유리병 대체재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Bottle용 Chip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설비를 증설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KP케미칼은 생산능력을 30만톤에서 40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울산공장에서 설비 증설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2003년 초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며, 전체 매출에서 Bottle용 칩이 차지하는 비중도 40%로 확대돼

주력제품으로 부상하게 된다.

동국무역도 현재 Bottle용 칩 생산능력을 22만톤으로 약 10% 증설할 계획이며, SK케미칼은 약 6000만달러

를 투자해 폴란드에 15만톤 플랜트를 건설중이다.

효성과 코오롱은 식품 포장재로 사용되는 필름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울산과 당진에 있는 고합 필름

공장을 인수하거나 자체 라인을 증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최근 ABC어드벤처TV와 ABC애니매이션TV 2사를 설립해 유선방송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도레이새한은 부직포 생산라인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새한은 환경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산업용 필터 생산라인을 확대하는 방안도 채권단과 협의중이다.

현재 연간3만5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매년 꾸준히 증설해 2007년에는 12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화섬기업들이 활발하게 사업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핵심제품이던 원사 부문의 불황이 지속되

고 있기 때문이다.

원사는 제품가격이 2002년 초부터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료가격이 오히려 더 빨리 상승하면

서 채산성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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